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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컨테이너 해운시장의 구조적 하락 연구

-국적선사들의 장기적인 전략 수립 필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은 코로나 팬데믹 전후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의 투자 동향과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는 국적선사들의 대응방안에 관한 

동향분석을 발간했다. KMI 최건우 박사(해운금융연구실장) 연구팀은 코로나 전후 

기간 컨테이너 선사들의 경영실적을 분석하고 국적 중소선사들의 도전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최건우 박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컨테이너 고운임 

지속으로 3~5%에 불과했던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의 이자 및 세전이익률(EBIT 

margin)은 2021년 이후 40% 이상으로 상승했다. 또한 2022년 이자 및 

세전이익(EBIT) 총액은 2,963억 달러로 2019년 대비 4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선사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선사들은 늘어난 현금성 자산을 ① 이익잉여금을 기반으로 재무구조 개선, 

② 친환경 선박 발주를 통한 선대 확장 및 탈탄소 규제에 대응, ③ 선사 기능 

강화 및 물류부문 영역 확장을 위한 기업 인수・합병, ④ 해운산업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연료 공급망 확보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적선사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경영실적이 개선되었으나 중소 국적선사의 

참여 비중이 높은 한-일/중 항로의 운임은 원양항로에 비해 상승 폭이 크지 않아 

경영실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최근 글로벌 선사들이 인트라 아시아 



항로에 신규 항로 개설이 잦아 과거보다 경쟁적인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구분
2020년 1분기 2023년 1분기

서비스 수 투입 선복량(주) 서비스 수 투입 선복량(주)
2M 3 29,520 3 33,999

오션 얼라이언스 4 53,289 2 36,321
디 얼라이언스 3 24,023 3 22,966

기타 34 167,215 54 190,619
계 44 274,047 62 283,905

주: 글로벌 선사들의 독자노선은 기타에 포함됨

자료: KMI, Drewry(2020, 2023) 참조

인트라�아시아�서비스�변화

현재 컨테이너 해운시장은 공급과잉으로 인한 충격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운임 약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기업은 ①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사업구조의 변화와 비용 절감, ② 시장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③ 새로운 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톤 

세제 연장과 같은 정책적인 준비도 필요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건우 해운금융연구실장은 “수요 충격과는 다르게 

공급과잉은 장기간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컨테이너 시장의 구조적인 

약세는 피할 수 없다.”면서 “‘디지털’, ‘탈탄소’와 같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경우 시장 내 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아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해운시장연구센터 김병주

전문연구원(051-797-4728, bjkim17@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